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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사진 70% 사외이사로 구성
최태원 회장,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밝혀 … 조직․운영제도 재정비

최태원 SK 회장이 “가장 선진적인 지배구조로 평가받고 있는 GE보다도 더욱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

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2월12일 오후 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경영층과 신입사원의 대화>에 참석해 

SK의 지배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지배구조가 모두 경쟁력이 있어야 하

며, 경쟁력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독립성과 효율성이라는 2가지 핵심요소와 기능을 동시

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이상적인 이사회는 최고경영자(CEO)와 집행 경영진을 선도(Lead), 지원(Help), 제어(Check)할 수 

있는 이사회이며, 2004년 1월 SK가 발표한 지배구조개선 로드맵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4년에는 투명경영과 이사회의 독립성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확보와 투명

경영위원회 신설 등 이사회 조직과 운영제도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재정비해 대주주와 집행이사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사회 구성원이 기업의 사업내용과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의사결

정에 참여해 기업경영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사외이사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재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외이사 70% 이상 확보와 전문 소위원회 제도 활성화, 사외이사들의 경영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GE의 이사회 제도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역설

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2003년 SK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을 묻는 신입사원의 질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SK의 모든 관계사들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동시에 투명한 의사결정 

및 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SK의 <최고경영층과 신입사원의 대화>에는 최태원 회장과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들과 2003년 입사해 현재 연수중인 SK 주요 계열사 신입사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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